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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소식』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 행정판례연구회와 연구회 

대법원 특별소송실무연구회(회장 전수안 대법관)와 한국행정판례연구회(회장 이홍

훈 전 대법관)는 1월 27일 오후 6시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공동연구회가 개최되었다.

행정판례연구회가 편찬한 ‘행정판례평선’의 출간기념행사도 진행되었다.

안철상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의 사회로 배병호 성균관대 교수가‘재개발조합설립인가 

등에 관한 소송의 방법’, 하명호 고려대 교수가 ‘사회보장행정에서 권리의 체계와 구

제’을 주제로 발표하였고, 김선희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김용하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지정토론을 하였다.

‘행정판례평선’(박영사 간)은 행정법을 탐구하는 학자와 실무가 95명의 필진이 행정

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법원판례와 헌법재판소결정 142건을 평석한 것이다.

우리나라 행정법학과 행정판례의 발전을 추동하기 위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최송화 

간행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의 주도로 3년에 걸쳐 준비했다.

한국지방자치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1월 14일 대전대학교 30주년기념관에서 ‘선진한국의 굿 거

버넌스 모색 - 지방분권, 동네 자치, 지역사회 정책’이란 주제로 학계와 시민단체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 가운데 ‘지방분권과 헌법 개정’이란 특별 세션으로 안희정 충남도지사와 전

국시도지사 협의회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이 발제를 했다.

이 세미나에서 안희정 지사는 ‘더 좋은 민주주의를 위한 지방분권의 논거와 과제’에 대

해, 김성호 정책연구실장은 ‘지방 분권 헌법 개정의 추진 전략’에 대해 발표를 했다.

이 세미나의 발제이후 토론시간에는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를 위해 총선과 대선을 맞아 후보들에

게 지방분권 헌법개정 공약을 내세우도록 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의지가 없는 후보는 

낙선시키는 등 적극적인 운동의 필요성도 촉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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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정』

 손기식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한국형사소송법학회는 손기식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사법연수원 4기)을 신

임 회장으로 지난달 1월 28일 추대되었다. 신임 회장의 임기는 1년이다. 부회장에는 

이강원(연수원 15기)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선임됐다. 전임 회장인 김종구 전 법무장

관은 고문직을 맡게 되었다.

하태훈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비교형사법학회는 지난 3일 정기총회를 열고 하태훈(54) 고려대 로스쿨 교수를 

임기 1년의 회장으로 선출했다. 하 회장은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협의회 상임대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등을 맡고 있다.

배병호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사)한국입법학회는 지난 4일 개최된 제14회 정기총회에서 배병호(54·사법연수원 

17기) 성균관대학교 로스쿨 교수를 임기 2년의 제5대 회장으로 선임했다.

최준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최준선 성균관대 교수는 지난 3일 열린 한국상사법학회 정기총회에서 제22대 회장으

로 선출됐다. 임기는 2012년 3월 1일부터 1년이다.

최 교수는 성균관대를 졸업하고 독일 마르부르크 필립스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기업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

지난 1957년 상사법연구회로 출범한 한국상사법학회(1971년 개명)는 교수, 법조인 

등 500여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국내 최대의 상법 관련 학회다. 기관지인 ‘상사법연구’

를 연 4회 발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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